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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提要(Abstract)

r素問 • 生氣通天論」 中的 ‘因與暑, ff. 煩則댐喝, 靜則多言, 體若播없, ff出而散’ 是說明暑

證的代表性條文。 但是對子條文中 ‘體若播벚, ff出而散’ , 恨多注家主張與暑-證關系甚少, 而與

寒%有關。 大部分注釋書推從這↑觀t현。 他們的主要觀t면是 : ‘퓨出’ 是一種發ff解表的方法, 而

對子暑證, 不可使用發ff解表的方法, 況且象 ‘體若播없’ 這種高熱現象, 在暑證當中不可能出現

。 這種觀펴是根提 「傷寒論」 和 「金置要略」 的理論總結出來的。
至 『內經」 和張件景之팀, 李東헐, 張景ffi等醫家, 對暑證亦進行T廣7Z的%究, 但其理論根

提沒能超出張{매景的理論範購。 但是張件景從長期臨많經驗當中總結出來的, 六經辯證體系恨難適

用與溫熱病的觀.멘, 뿔富井發展r以衛氣營血辯證和三魚辯證寫中心的 “溫病學” 理論, #-對暑證

的進--步的冊究, 尊定T基石。

根提 “溫病學” 的理論, 暑證會出現밤熱現象, 外感寒%, 暑溫受뼈時, 可使用屬늑F發ff解表 

蘭j的新加香뚫敢。 如上可以得出以下結論 ; 將 『素問 • 生氣通天論」 中的 ‘體若播밟, 1千出而散’

可以和 ‘暑’聯系在一起,不一定非要和 ‘寒’放在一起進行說明,沒必要將這↑句子移到 ‘因與
寒’ 的條文t。 굉外, ‘ ff出’ 只是一↑폼狀, 不是治法, 可以理解寫不發高熱的暑폈證的表現, 

可用李東헐的淸暑益氣l易治據. 

關 鍵 詞 ; 暑證, 發퓨解表, 體若播벚, ff出而散.

|- 績 論

발열은 오한과 더불어 外邱에 침입 당하였 

을 때 인체가 발현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 

런데 暑%가 우리 몸에 침입하였을 때 고열이 

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치료방법으로 發

ff法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역대 r內經」 주석 

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素問 • 

生氣通天論」 의 ‘因於暑, ff, 煩則瑞喝, 靜則多

言, 體若爛없, ff出而散’은 r內經」 에서 暑證

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조문인데, 이에 대하여 

현대의 주석서 중의 일부는 ‘體若播벚, ff出而

散’을 ‘因於寒’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 일부 주석서는 그대로 暑證

1) 원문을 개정한 예는 배병철 주해, r黃帝內經
護解」 , 한국, 서울, 성보사, 2(뼈년. 21쪽. 王
않圖 總초編, 「黃帝內經IV!究大成」 中, 中國,
北京, 北京出版社, 1999년, 1껑3쪽. 원문을 개 
정하지는 않았지만 ‘寒’의 조문으로 옮기는 것 
에 동조한 예는 傳貞亮 主編, r內經講義」 , 
中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년, 138 
쪽.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應뺑」 , 中國, 北
京, A民衛生出版社, 1982년. 38쪽. 홍원식 校
譯, 「黃帝內經素問直譯」 , 한국, 서울, 전통문 
화연구회, 1991 년, 8쪽. 王뼈 等 編著, r黃帝
內經素問今釋」 , 한국, 서울, 성보사, 1983년.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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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2) 

‘體若網찌, ff出 iliI散’을 寒!fB와 연결시켜 설 

명하려는 주장은 暑證에는 ‘體若爛없’과 같은 

고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없으며, 또한 치료방 

법으로 發퓨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본인은 역대 주요 『內經」 注釋家들 

의 견해 및 暑證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 특히 

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溫病學에서 

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暑證에 고열이 날 수 

있는가 그리고 發ff解表法을 치료방법으로 적 

용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아울러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본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本 論

1. -역대 드E 。 
I -‘」- 『內經』 注釋家

들의 견해 

1) 王泳

王애〈은 “이는 곧 능히 고요히 있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여 寒毒에 상하여 여름에 이르 

러 웰病으로 변한 것이다, ---, 병이 暑에 인 

하면, 마땅히 땀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發表를 

하지 않으면, %熱이 안을 공격하여 옴 가운데 

와 바깥이 모두 뜨겁게 되니, 그러므로 가슴이 

달아오르면서 팔다리를 가만 두지 못하며, 숨 

을 헐먹이고, 자주 크게 숨을 내쉬면서 그 소 

2) 예를 들변 박찬국 저, r應l바國譯 黃帝內經素

r,31主釋」 , 한국,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39 
쪽. 용재박경교수화갑기념 편집, 「素問댐究集 
成」 권 1, 한국, 素問맑究集成刊行委員會, 

2001 년, 94쪽,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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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黃帝內經素問校釋」 , 中國, 北京, A民衛生
出版社, 1~없년, 34쪽. 

리를 내는 것이다. …, 이는 ff法이 可한 이치 
를 거읍 밝힌 것이다. 몸이 마치 달구어진 숭 

과 같은 찢熱의 증상을 앓는 자는 어떻게 하 

여야 구하겠는가? 반드시 땀을 내는 방법을 

써야 하니, 그렇게 하면 바로 熱氣가 펴져 흩 

어진다.”라고 하여3), 

‘體若播없’과 같은 고열의 상태는 寒%가 겨 

울에 침입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여름이 되어 

暑病으로 변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暑病에서 이러한 고열의 상태가 발생하고, 그 

치료법은 또한 發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慣壽

消壽는 r讀素問웠;」 에서 “因於寒, 體若爛

없, ff出而散, 因於暑, ff, 煩則n해喝, 靜則多

言”4)이라 하여 ‘體若播없, ff出而散’의 조문을 

앞으로 옮겨 ‘因於寒’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다. 

3) 朱판漢 

朱震亨은 “ r內經 • 生氣通天論」 에서 病因

을 말한 4개의 章 중에서, 제 1장에서 논한 ‘因

於寒’의 ‘欲如運樞’이하 3문구[起居如驚, 神氣乃

浮까지]는 윗 문장과 뭇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 

니, 모두 군더더기 문장이다. ‘몸이 달구어진 

숭덩이처럼 열이 날 때 땀을 내어 푼다’라는 

두 구절은 마땅히 이곳에 옮겨야 한다. 일반적 

으로 寒%가 처음에 llll表에 침 입하여 %가 울 

체되어 열이 나는 모습이 마치 달구어진 숭덩 

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땀이 나게 되면 풀어 

진다. 이는 件景 선생의 圖黃楊을 쓰는 종류인 

3) 王째 撥, 郭露春 主編, r黃帝內經素問校注」 ,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39쪽. “此
則不能靜뼈, 陽於寒毒, 至夏而變暑病也

言病因於暑, 則當ffi'Jll:. 不寫發表, !JB熱內攻, 中
外fR熱, 故煩操, n굶, 數大呵而出其聲也. …, 此
重明可ff之理也. 寫體若播없之찢熱者, 何以救
之? 必以퓨出, 乃熱氣施散. ” 

4) 濟壽 編輯, II機 續注, r讀素問妙」 , 며國, 北
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년,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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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 논한 “因於暑”에서 暑

는 君火가 병이 된 것이다. 火는 움직이면 흩 

어지는 성질이 있으니, 그러므로 멈f 煩喝 多

言 둥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여5),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의 12글자를 

仍文이라 하고 ‘因於寒’ 뒤에는 뒷 문구의 ‘體

若爛벚, ff出而散’의 8글자를 이어 붙였다. 즉 

그는 ‘體若播벚’과 같은 고열의 중상에는 寒邱

가 처음 lllL表에 침입하여 울체되어 고열이 나 

기 때문에 ‘因於寒’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暑%에 대하여는 고열이 나지 않는다 

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寒으로 인한 고열의 

상태에는 麻黃揚 종류 즉 發퓨의 방법으로 치 

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馬時

馬時는 껴름의 暑氣에 침입을 당하면, 그 

몸은 반드시 땀이 나며, 혹은 번조하여 動하게 

되면 숨이 가쁘고 숨소리가 거칠게 날 것이며, 

만약 번조하지 않고 靜할 때에도 또한 말을 많 

이 함을 변하지 못할 것이다. 暑證은 熱證이니, 

그러므로 動할 때에나 靜할 때에나 모두 가만 

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온폼의 열이 

달구어진 숭멍이 같다면 반드시 바로 땀을 내 

면 %가 땀을 따라서 흩어질 것이다. 생각건대 

여기에서 땀을 내서 푼다라고 하였는데, 「熱

論」 에서는 ‘대게 傷寒을 앓다가 溫病이 된 것 

중에서 하지일보다 먼저 발생한 것은 溫病이라 

고 하고, 하지일보다 나중에 발병한 것은 暑病

5) 朱震亨 撥, #fi江省中醫藥흉다究院文敵!ff究室 編

校, 「生氣通天論病因章句辯」 , r格致餘論」 , 
rft漢醫集」 ,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년, 3.5쪽. “ r內經 • 生氣通天論」 病因四
章, 第一章論因於寒, 欲如運樞, 以下三句與上
文意不相屬, 皆m文也. 體若播없, ff出而散兩
句, 當移在此. 夫寒%初客於Jiil表, !fB醫而흉熱, 
有似播밟, 得퓨則解, 此件景麻黃漫之類也. 第
二章論因於暑,暑者,君火寫病,火主動則散,故
自ff煩뼈而多言也” 

이라고 한다, 暑病은 마땅히 땅과 같이 그 사 

기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 

는 안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두 편의 내 

용을 볼 때, 暑證에 마땅히 發ff하여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朱R漢 펌伯仁 두 사랍은 

暑證에 발한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이 두 구절을 윗 문장의 ‘因子寒’ 조문의 脫簡

으로 여겼으니, 寒이 아니면 發1千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風寒暑

浪熱에 모두 發ff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참으 

로 모르는 것이니, 만약 暑證이라고 한다면 후 

세에 香蕭敢6) 및 목통 돼사 복령 저령 풍의 

利水시키는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니, 더욱 편 

리하고 유익함이 된다. 대개 r難經」 에서는 

暑가 心을 상하는 것으로써 正經담病으로 여겼 

으니, 心은 少陰君火이고 暑 또한 火에 속하여 

오직 暑만이 능히 心을 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水가 浪한 곳으로 가고 火

가 操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뭇이다. 다만 

暑가 참으로 心을 손상하고 熱도 또한 氣를 손 

상하였는데, 또 다시 발한한다면 퓨은 바로 心

의 波인지라, 熱이 이미 心을 상하고 氣를 상 

한 데다가 땀이 많아지면 또한 반드시 亡陽證

을 일으킬 텐데, 心과 小陽은 서로 表훌가 되는 

지라, 지금 利水의 약을 복용하면 暑로 하여금 

小陽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방광으로 흘러 

들어 제거될 것이니, 병이 쉽게 물러가게 되면 

서도 元氣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朱H樓 消

伯仁 두 사랍이 의문에 이르게 됨을 피하지 못 

한 이유는 모두 「熱論」 의 뭇을 고찰할 줄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내가 일찍이 r難經本

義」 에 주를 달면서 아울러 이러한 뭇을 49難

中暑항목의 아래에 기재하였다.”라고 하여7l, 

6) 전통의학연구소, r동양의학대사전」 , 한국, 서 
울, 성보λh 2000년. 2500쪽. “香驚敢 : 셨?扁 
豆 • 原朴(去租皮, 寶it찢) 각 250땅, 香蕭 !mg.” 

7) 馬麗 樓, 田代華 主校, r黃帝內經素問注證發

微」 , 中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8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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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폼證은 熱證이므로 煩媒가 있는 動의 상태 

나 힘操가 없는 靜의 상태나 모두 그 증상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n해喝, 多言 동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朱月漢가 ‘體쯤播밟, ff出而散’의 

조문을 ‘因手핑’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風寒暑

않熱의 外感에 모두 發ff法을 쓸 수 있으며, 

또한 「熱論」 에 “暑邱가 땅을 따라서 나간다” 

고 한 것에 근거하여 웰證에서도 發ff法을 써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그러한 임상 

의 실례로 당시에 暑證에 香請飯 둥의 發ff法

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치료할 때 

에 利水之簡j를 쓰면 더욱 좋다고 하였다 특히 

뭘%가 火에 속하여 心으로 들어가 心을 손상 

하고, 그 열이 氣를 손상하여 發ff法을 쓰면 亡

陽證을 유발할 것인데, 利水之뼈를 사용하면 心

과 表꽃가 되는 小版에 작용하여 그 暑%가 小

版을 통하여 !않빠으로 흘러 들어가 제거되어, 

亡陽證에 이르지도 않고 元氣도 손상하지 않는 

다고 그 치료기전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5) 吳鼠

핏닮은 “그러나 이러한 I@氣를 기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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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쪽. “因千夏之첼氣者, 其體必;타n. 或煩操而

폐, 떼깜꽤;~. 或不煩操而靜, ~IJ亦不免手多言.
행짧者, 熱짧也, 故合動靜而皆不能靜者如tLt.

→身之熱, 如播hR然, 必從而ff之, !!IJ~B從ff散
찾.” 잔주] “按此티타써而散, 「熱論」 日; ‘凡
病傷寒때成溫者, 先夏至日寫病溫, 後夏至日寫
病暑, 暑합與ff皆出不止.’ 觀此二篇, 則暑證當
發ff無疑훗. 朱m윗 f당伯t疑暑之不可ff也, 透
以此二句짧上文‘因子寒’之脫뼈, 以寫非寒則不
可發ff, 珠不知風寒暑뽑熱皆可發ff, 若暑證, 後
世f껴香김종(!);及木通 f뿔협 Vi.% .휩족￥ 等利水之藥
f(jj愈者, 尤짧f핏益.” 잔주] “굶 「難經」 以暑陽心
者寫正經自病, 풍~~心屬少陰깜火, 暑亦屬火, 推

썩앓能傷心, kn水就앓, 火就險之義. 但품固傷 
心, 熱亦陽氣, 而又復發ff, 則ff乃心之波, 熱없 
傷心陽氣, ff多又必t陽, 推心與小陽寫表喪, 今
)]~利水之빼, iii!暑從小陽而下行, 慘入勝!b't而去,
띠病易뼈, 而元氣無m훗. 此朱뽑二.[\;所以不免 

子致疑者, 皆不知考 「熱論」 之義耳 송환注 
r難經IE義」 , #;減此義子四十九中뭘之下.” 

바로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는 것이니, 만약 

일상 생활할 때에 청정할 수 없어 깜짝 놀란 

듯 번거롭고 요란하게 한다면, 꽤l氣가 이에 떠 

서 흩어져 衛氣가 튼튼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衛氣가 튼튼해지지 못하면 그 밖을 호 

위하는 작용을 잃어 아래 문장에 나오는 外感

의 질환이 있을 것이다. 옛날 판본에는 ‘欲如

運樞’에서 여기까지 3구절이 ‘因子寒’의 아래에 

잘못 놓여 있었다.”, 

“사람이 寒에 손상되면 발열 증상이 나타나 

니, 그러므로 ‘體若爛밟’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氣가 表에 있는 것이 

니, 마땅히 땀을 내야하며, 땀이 나면 寒%가 

흩어질 수 있다끼 

“暑는 陽%가 되어 만물을 節i'lli:시킬 수 있 

으니,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딩 ff하게 하 

고, 暑-%가 뚫로 들어가면 1같1氣相求하여 心으 

로 들어가는데, 心은 퍼1jl明의 主가 되니, 心이 

暑%를 받으면 神明이 어지러워지므로, 가슴이 

달아오르면 숨이 가쁘게 되어 숨소리가 크게 

나며, 가슴이 조용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면서 

도 순서가 없게 된다.”라고 하여8l, 

‘欲如運樞, 起居如驚, 떼l氣乃浮’의 12글자를 

앞의 ‘衛外者也’구절의 뒤, ‘因於寒’의 앞으로 

옮겼고, ‘因於寒’ 뒤에는 ‘體若網없, ff出而散’의 

8글자를 당겨 옮겼다. 그는 ‘欲如述樞, it:il店如

驚, 神氣乃浮’에 대하여는 寒暑짧氣 동의 외부 

의 %氣가 인체에 침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즉 

8) 吳넓 擺, 劉之課 외 2인 編著, r黃帝內經素

問吳注評析」 , 여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년, 14쪽. “然養此陽氣, 正在起居之時, 若

子此l맘不能淸짧, 煩擾如驚, 則꽤l氣乃浮散而不 
固, 不固則失其衛外之用, 而有下文外感之펀 
舊本欲如連樞至此三句誤在因子寒下. ” “人之
陽子寒也, 則屬病熱, 故j승體若爛없, 治之之法,
在表者宜ff之, 1千出則寒可得而散옷. 舊本體若

爛없二句在靜則多言下.” “暑옳陽%, 能&rti世萬
物, 故令A自 ff‘ 暑%入흉, 同氣相求則入千心,
心寫神明之主, 心受暑%則빼明亂, 故煩則댐喝 
而大聲, 靜則多言而無次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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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陽氣가 손상된 상태의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體若播版, ff出而散’에 대하여는 朱f규 

漢의 학설을 그대로 따라 ‘因子寒’의 원문을 

‘體若播벚, ff出而散’의 앞으로 옮겼다. 

6) 張介寶

張介寶은 張i緊古와 李東힐의 학설을 계숭 

발전시켜, 暑證을 陰證과 陽證으로 세분하였다. 

張燦古는 “가만히 있다가 얻은 병을 中暑라 

하고, 움직이다가 얻은 병을 中熱이라고 한다. 

中暑는 陰證이고 中熱은 陽證이다.”라고 하 

여9), 中熱과 中暑를 구분하여, 웅직이다가 얻 

은 병은 中熱이며 陽證이고, 가만히 있다가 얻 

은 병은 中暑이고, 陰證이라고 하였다. 

李東£률은 이 학설을 더욱 발전시켜, “暑熱

을 피하여, 깊은 마루나 큰 집의 그늘에서 얻 

은 것을 中暑라 하는데, 그 병이 반드시 頭痛,

惡寒, 身形抱急, 股節흉痛, 煩心, llll庸火熱, 無

ff 둥의 증상이 있으니, 이는 房室의 陰寒이 
막은 바 되어, 온 몸의 陽氣로 하여금 뼈越하 

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行A이나 농부가 

해 가운데에서 일하다가 얻은 것이라면, 中熱

이라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頭痛, 發짧熱, 惡

熱 동으로 괴로워하고, 뻐庸를 문지르면 매우 

뜨겁고, 반드시 매우 목이 말라 물을 먹고자 

하며, 땀이 매우 많이 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 

으니, 바로 하늘의 熱이 밖에서 뼈氣를 상한 

것이다.”라고 하여 10), 暑熱을 피하여 깊은 마 

9) 張介좁 編著, 「흉病類」 , r類經」 , 中國 北
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년, 잃8쪽. “없古~: 

‘靜而得之寫中暑, 動而得之寫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
10) 上觸書, r類經」 '288쪽. “東헐日; ‘避暑熱於深

堂大優得之者, 名日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
形抱急, 뾰節흉痛而煩心, Jl/LI會火熱無ff, 此짧 
房室之陰寒所過, {更周身陽氣, 不得{申越也. 若
行A或農夫於日中勞投得之者, 名日中熱, 其病
必苦頭痛發操熱惡熱, 們之Jl/L)홉大熱, 必大꿇引 
敗, ff大뺀, 無氣以動, 乃寫天熱外陽師氣也.’”

루나 큰집의 그늘에 있다가 陰寒이 침입하여 

陽氣를 막아서 얻은 것을 中暑라 하고, 더운 

여름 맹볕 가운데에서 일을 하다가 열이 뼈氣 

를 손상한 것을 中熱이라 하였다, 또한 中暑인 

경우에는 陰寒이 陽氣의 {빼越을 막아 병이 생 

긴 것으로 보고 있다. 

張介寶은 이러한 張燦古 李東헐의 학설을 

이어, “暑에는 陰陽의 두 가지 證이 었으니, 

陽證은 中熱에 인한 것이고, 陰證은 中寒에 인 

한 것인데, ---, 이 구절[煩則瑞喝, 靜則多言]

에서 말한 바는 暑의 陽인 경우를 말한 것이 

다. 그러므로 ff出 煩操하고,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부르면서 목 쉰 소리가 나는 것이 

다. 만약 그 고요한 경우에는 또한 말을 많이 

함을 모변하지 못하니, 대개 %熱이 陰을 손상 

하여 精빼이 안에서 어지러워지는지라, 그러므 

로 말에 순서가 없는 것이다끼 “이[體若播벚, 

ff出而散]는 暑의 陰證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 

로 몸의 열이 만약 달구어진 숭덩이 같다면, 

반드시 땀이 나야 비로소 뻐가 흩어질 수 있 

을 것이다.”라고 하여 11), 

暑證은 여름의 열병 12)으로 |용暑 陽暑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아, 본문을 앞의 ‘煩則램喝, 

靜則多言’은 陽暑에 대한 설명으로, ‘體若爛없, 

ff出而散’은 陰暑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하였 

다. 다만 陰暑를 다시 둘로 나누어 東펄이 말 

한 더운 날씨에 서늘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다 

가 오히려 寒에 적중하여 일어나는 것 이외에, 

生冷한 음식물을 많이 먹어 寒%가 內에 침입 

하여 일어나는 것13)을 덧붙인 정이 張懶古, 李

11) 上揚휩, r類經」 , 잃8쪽. “평-有陰陽二證. 陽짧 

因於中熱,陰證因於中寒,…,此節所言,言暑之

陽者也, 故鳥ff出煩操, 용훌빼, 寫大聲呼喝. 若其
靜者, 亦不免於多言, 蓋'fB熱陽陰, 精神內亂, 故

言無倫次也.” “此言暑之陰者也. 故體熱若播없, 

必須퓨出, %乃得散, 如 「熱病篇」 日; ’暑當與
1子皆出, 꺼止’, 此之謂也.”

12) 張介홈 著, 「雜證模」 「景폼全書」 , 中國 北
京, 人民衛生出版社, 19ffi년, 3'2:1쪽. “暑本夏月
之熱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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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펄의 학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치 

료법으로는 陰暑 중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서 

늘한 곳에서 中寒한 경우에는 溫散法을, 혹은 

寒冷한 음식물을 먹어 ‘寒%在內’한 경우에는 

溫中法을 제시하였고, 陽暑인 경우에는 氣의 

虛寶과 火의 심한 정도를 살펴 或補或淸하여 

그 氣를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 이 

러한 그의 주석은 결국 ‘體若爛벚’파 같은 고 

열의 상태가 寒에 손상하여 발생하며, 그 치료 

도 發ff法을 써야 한다고 한 朱H漢 吳昆 동 

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다만 經文을 

고치지 않고 陰暑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暑證

파 고열 그리고 發ff法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그는 元

氣가 處한 사랍이 이러한 병이 잘 걸리므로 

먼저 溫補의 방법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_l5) 또한 그는 陽暑를 件景의 中喝로 

인식16)하여, 氣가 심하게 虛하지 않고 火證만 

있는 경우에는 白虎揚17) 益元散18) 풍으로 치 

료한다19)고 하였다. 

13) 上樞휩, r1륙 ffi全書」 • 3Zl쪽. “X有不慣口願,
過食生冷, 以致寒때陽鷹.” 

14) 上揚펄, 「景f돔全뿔」 . 3Zl쪽. “此以夏月受熱,
故名陽暑. 治宜察氣之虛實, 火之微홉, 或補或
淸, 以固其氣.”

15) 上揚書, r類經」 • 388쪽. “觀此二證, 一中於熱,
→中於寒, 皆謂之暑, 但治寒宜散, 必퓨出而解, 
治熱宜깨, 必熱淸而愈. 然夏月浮陽在外, f*.陰
在內, 若A以散食情愈陽其內, 或冒暑食K힘勞投 
過l똥陽其外, 及元氣素虛之輩, 最易愚此. 如
「刺志論」 日; ‘氣虛身熱, 得之陽暑’者, 是也.
治此者, X當以調補元氣짧主, 然後察其寒熱,
而住以解暑之햄~. 若果옳陰寒所中, 則附子醫桂,
先哲每多用之, 不可因찢熱在外, 而忽、舍時從證
之良法ill,”

16) t獨뽑, r景톰全書」 ' 327쪽. “陽暑者,

乃因暑而受熱者也, 在{뿌景郞謂之中R룹.” 
17) 上揚품, r동양의학대사전」 . 742쪽. “白虎揚 • 

~I많 180g, 石훔 g뼈, 찢 납草 60g, 種米 6홉” 

18) 上휩휩, r동양의학대사전」 , 1없O쪽. “益元散

; 消石 180g, 쨌켄 草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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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張志願

張志願은 “그러므로 寒이 침입하였을 때에 

는 우리 폼의 陽氣가 마땅히 지도리를 움직임 

이듯이 하여 밖으로 대웅해야 하는 것이다. 

…, 莫件超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컨 
대 寒이 침입하여 처음 皮毛의 氣分을 손상함 

에 陽氣를 얻어 열로 化하는데, 열이 비록 성 

하나 죽지는 않으니, 이는 능히 지도리를 웅직 

여 밖으로 웅하는 것이다,”’, 

“하늘의 陽%가 사랍의 陽氣를 손상하여 두 

개의 陽이 서로 합쳐지니, 그러므로 몸이 마치 

달구어진 숭덩이 같은 것이다. 陽熱의 %가 내 

몸의 陰被을 얻어 풀어지니, 그러므로 땀이 나 

면서 %가 흩어지는 것이다. 생각건대 r傷寒

論」 에서 말하기를, ‘병들어 항상 저절로 땅이 

나는 것은 이는 衛氣가 不和한 것이다. 다시 

그 땀을 나게 하여 營衛가 조화롭게 된다면 

병이 낫는다.’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暑%가 침 

입하여 땅이 나는 것은 暑%가 陽을 손상하여 

衛氣가 不和한 것이다. 땅올 내어 푸는 것은 

營衛가 조화롭게 되어야만 땀이 나서 %氣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20), 

寒%가 침입하였을 때에는 陽氣가 이에 웅 

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난다고 보았 

다. 그리고 暑%가 침입하는 것을 하늘의 陽%

가 인체의 陽氣를 손상하는 兩陽相博의 상태 

로 보아 ‘體若爛벚’의 고열상태가 온다고 보았 

19) 上根書, r景폼全書」 . 329쪽. “若氣不甚虛, 而
但有火證者, 宜白虎揚, 或益元散主之.”

20) 張志願 著, 鄭林 主編, 「素問集注」 , r張志

願醫學全書」 ,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4쪽. “是故因子寒, 而홈身之陽氣當如 
運樞以外應. … , 莫件超日; 按傷寒始傷皮毛氣

分, 得陽氣以化熱, 熱雖盛不死, 此能運樞而外
應者也끼 “天之陽%, 傷A之陽氣, 兩陽相掉,
故體若播밟. 陽熱之%, 得홈身Z陰波而解, 故
ff出乃散也. 按 r陽寒論」 日; 病常自ff出者,
此衛氣不和也, 復發其ff. 營衛和則愈 故因千
홉而ff出者, 暑傷陽而衛氣不和也. 1千出而散者,

得營衛和而ff出乃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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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럴 때에 衛氣가 不和하여 땅이 나는데, 

다시 發퓨의 방법을 써서 營衛를 조화롭게 하 

여야 그 %氣를 풀 수 있다고 보았다. 

8) 張짧 

張倚는 “‘因千寒’의 구절은 잘못되었으니, 순 

서가 마땅히 ‘體若播없’의 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여21), 

‘因千寒’을 아래의 ‘體若爛없’의 구절 앞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였으니, 朱月짧 吳昆 퉁과 마 

찬가지로 暑쩌가 침입하였을 때에는 ‘體若播

없’과 같은 고열이 나지 않고 발한의 방법도 

쓸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欲如運樞, 起居如

經, 神氣乃浮’에 대하여는 吳昆과 마찬가지로 

아래 문장의 外邱가 침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 

의 의미로 보고 있다.껑) ‘體若播없’의 고열 상 

태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하여는 風寒이 침입 

하여 營衛를 손상시키고, 陽을 울체시켜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럴 때에는 發‘규法을 써 

야 한다고 하였다.잃) 

暑%에 발한의 방법을 쓸 수 없는 근거로는, 

“暑는 즉 『金置」 에 나오는 喝病이다. 

『金置」 에서는 퓨下溫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王꺼〈은 暑%에는 마땅히 發i'f法으로 

%氣를 배출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니, 잘못이 

다. 寒毒에 상하여 여름이 되어 暑病이 된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王됐和가 溫熱에 대 

하여 틀리게 말한 것에 근거한 상태에서 또한 

잘못을 덧붙였다”라고 하여%), 

21) 恨해 著, 王洪圖 點校, r素問釋義」 , 中國 北
京, 科學技術버版社, 1998년, 7쪽. “因子寒句誤,

次當在體若播없之上.” 
22) 張없 著, 王洪圖 點校, r素問釋義」 , 中國 北

京, 科學技術出版社, 1998년, 7쪽. “是以陽氣能
固也. 若起居驚擾, 則神氣浮越, 而%因入之, 如
下所次. ” 

23) 上觸書, r素問釋義」 , 8쪽. “上因手寒句當在
此. 風寒陽其營衛, 則陽聚而廳熱, 宜以ff解”

24) 上揚書, r素問釋義」 , 7쪽. “暑則 r金置」 之喝

『金置要略」 에 喝病에는 發i'f의 방법을 금 

한다는 조문을 예로 들고 있다. 『金置要略」

에서는 만약 發퓨의 방법을 사용하면 惡寒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처방으로 白虎加

A흉揚25)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로 

보아 暑%는 비록 六품의 하나로 表로부터 훌 

로 들어오지만, 병이 있는 위치는 發퓨法을 쓸 

정도의 表가 아닌 淸熱을 시킬 정도의 陽明經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置要

略」 에 만약 發i'f을 시키면 惡寒이 심해진다 

고 한 것은 發l千으로 表의 衛氣(陽氣)가 더욱 

손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9) 胡天雄

胡天雄은 “王꺼〈이 「熱論」 을 注하면서, ‘暑

邱는 마땅히 땀과 함께 모두 내보내야 하니, 

땀내는 것을 그치지 마라’라는 조문에서 ‘暑%

는 마땅히 땅내는 방법을 써서 하여금 낫게 

해야 하니, 반대로 땀내는 것을 그쳐 그 병으 

로 하여금 더 심하게 해서는 안된다.’라 하였 

고, 이 조문을 注하면서, ‘이는 가히 땅을 내야 

하는 이치를 거듭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王꺼〈이 ‘i'f出’ 두 글자를 일종의 治法으로 여 

겨 해석함을 당연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꺼〈 

은 임상가는 아닌지라, 暑病에 身熱 自 i'f의 병 

증은 다만 淸熱法이 마땅하여, 열을 밝히기만 

하면 땀이 저절로 그칠 것이니, 땅을 그치는 

방법도 분명 틀린 방법이지만, 땅을 내는 방법 

病, r金置」 喝病禁ff下溫針, 而王民謂暑當1千
뺀, 꿇훗. 중謂陽子寒毒, 至夏變옳휩·病, 又因,r,v_
和溫熱之議而加誤뚫者也. 

25)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741쪽. ”白虎JJu.A.
흥용1易 ; 知a 1SOg, 石홉 한 되, §kt!•草 60g. 
硬米 6홉, A養 OOg.“ 

26) 李克光 主編, 「짧없喝病服證治」 , r金置要
略」 , 中國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9년, 76 
쪽. “太陽中喝, …, 若發其퓨, 則惡寒甚.” π 
쪽. “ 太陽中熱者, 喝, 是也. ff出팬寒, 身熱而
獨, 白虎加A흉陽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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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朱잠演 둥도 ‘ff出’을 治法으로 이해 

하였으나, 그러나 暑病에 땀을 내는 것이 마땅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 두 구절을 ‘因f

寒’ 조문의 아래로 옮겼으니, 뽕에 상함에 인 

하여 열이 날 때에야 비로소 땅을 내어 열을 

흩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실 윗 문장의 

‘댐喝’, ‘多言’ 빛 아래 문장의 ‘首如奏’, ‘軟短’,

‘뼈長’, ‘寫睡’은 모두 일정한 병의 원인 아래에 

서 증상을 묘술한 것으로, 이곳에 유독 돌연히 

한 치법을 들어 스스로 그 문세를 어지럽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마땅히 윗 문 

장의 ‘暑퓨’ 두 글자의 병리 기전에 대한 해석 

으로서 인체 본래의 몸에 갖추고 있는 바의 

스스로를 구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니, 「題痛論」 의 ‘더우연 땅구멍이 열려, 땅 

이 크게 난다’는 문장과 더불어 뜻이 한가지이 

다.”라고 하여잉), 

‘體若播없, ff出而散’에 대하여 품에 손상되 

었을 때에 만약 열이 심해지면 저절로 땀이 

나서 열이 풀어지는 기전이 우리 몸에 있다고 

보았으니, 暑%에 손상되었을 때에는 고열이 

나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며, 특히 ff出에 대하여는, 위와 아 

래의 문장에 치료 방법을 설명한 예가 없는데, 

27) 뼈天雄 著, r素問補識」 , 中園醫藥科技出版
社, 中國 北京, 1991 년, 23쪽, 王注 「熱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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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暑當與ff皆出, 꺼止’條~: ‘暑病當與ff之令愈,
꺼反止之, 令其甚也’, 注此굽; ‘JLtfil明可ff之
理’, ~王民把퓨出二字, 짧作一種治法來理解. 
王非臨ft;家, 不知暑病身熱自 ff者, 只宜淸熱,

熱淸則퓨自止, 止퓨固然不對, 發ff同樣是錯誤
的, ft~等A也把ff出作治法理解, 但知暑病不
宜發ff, 因將l比兩句移至‘因子寒’條下, 以옳因 

傷寒而發熱, 才能‘ff出而散’. 其實上文‘I해喝’, 

‘多言’, 及下文‘首如奏’, ‘軟短’, ‘뼈長’, ‘馬睡’,
都是在→定病因之下, 據述llE狀, 不會獨子此處
突然提一治法, 自짧L其f7JJ. 此兩句應該對上文‘暑
ff’二字的機理解釋, 說明A體本身所具有的自
我救濟作用, 與 「짧痛論」 ‘껑則勝理開, ff大
뺀’ 義同.”

유독 이곳에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暑에 손상되었을 때에 

는 다만 淸熱만 시켜주변 된다고 하여, ‘규냄’ 

을 치료법으로 본 이전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內經」 주석가들의 

견해를 다시 내용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r內經」 주석서 중에서 비교적 후대 

에 많은 영향을 끼친 최초의 서적은 王때의 

注釋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王泳은 ‘體若播

없, ff出而散’에 대한 주를 달면서 ‘퓨出’ 두 

글자를 發H 치료법으로 이해하였고28), 바로 

이점이 후대 학자들이 논쟁을 일으키게 된 발 

단이 되었다.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근거는 크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暑證의 치료는 『金置

要略」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白虎加A

흉揚 동의 i휠熱法이 마땅하고 發ff解表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는 첫 번째의 가 

정 하에서 본다변 ‘體함播릿’은 寒%가 陽氣를 

柳變하여 발생하는 太陽病 傷寒 表證의 발열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r內經」

의 원문을 고친 사람은 消壽이고, 朱ft漢는 뽑 

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한 ‘體若播供’은 寒

%가 陽氣를 柳醫하여 발생한 傷寒 表證이고, 

‘ff出而散’은 mt黃揚으로 發ff解表하는 것이라 

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吳昆도 역시 朱ft漢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 

면서, 다만 朱月漢가 m文이라고 주장했던 

‘欲如運樞, 起屆如驚, 神氣乃浮’를 ‘因於寒’의 앞 

에 위치시켜, 寒 暑 浪 氣 둥의 外%가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陽氣不足의 상태를 

28) 王째은 r素問 • 熱論」 의 주석에서도 暑病에 

는 마땅히 發ff方法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上揚書, r黃帝內經素問

校注」 '423쪽. “暑當與ff皆出, 껏1止”, 王쩨 注
‘然暑病者, 當與퓨之令愈, 꺼反止之, 令其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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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전제어로 보아 仍文이 아니라고 주 

장하였다. 

張꿨는 吳昆의 주석을 그대로 따르면서, ‘煩

則댐喝, 靜則多言’의 暑證에는 白虎加A흉楊을 

써야 하고, 만약 太陽表證에 사용하는 發퓨解 · 

表法을 사용하면 陽氣를 더욱 虛하게 하여 惡

寒이 심해진다는 『金置要略」 의 中喝 조문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馬碼, 張景톰, 張志願, 胡天雄

풍은 r內經」 의 원문을 그대로 두어 ‘體若播

없, ff出而散’을 그대로 暑와 관련이 있다고 보 

았다. 그러나 그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馬薦는 價壽 朱ft漢의 주장에 반대하고, 

r素問 • 熱論」 에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氣가 빠져나가니, 땅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 

여, 暑證에는 發j千法을 쓸 수 있고, 더욱이 六

氣의 外感에는 모두 發ff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당시에 暑證에 發ff빽인 香

蕭敢과 利水齊l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 

로 들어 땅이 많이 나는 暑證에 발한을 시키 

면서 利水之觸를 사용하면 心으로 들어간 暑

%가 心과 表홍관계에 있는 小陽으로 빠져나 

가 亡陽證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각건 

대 香짧敢은 『太平惠民和빼局方」 에 처음 나 

오는 辛溫解表빼로서 解表散寒, 化짧和中하여 

여름철에 感寒하고 浪이 牌몹를 손상한 병증을 

다스리는 약29)이며, 또한 注中에서 利水之簡j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馬薦는 이 

조문을 여름철에 寒파 浪에 손상된 것에 주안 

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張景밟은 暑證에 나온 조문을 둘로 나누어 

‘煩則댐喝, 靜則多言’을 暑의 陽證으로, ‘體若播

없, ff出而散’을 暑의 陰證으로 보고, 陰證은 

陰寒의 $氣가 침입한 것으로 보아, 결국 ‘體

若爛없, ff出而散’을 寒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29) 上擔書, r동양의학대사전」 '2500쪽. 

러한 그의 견해는 朱月漢, 吳昆 퉁이 ‘體若J播

없, ff出而散’을 ‘因於寒’에 이어 불인 것과 그 

내용 변에서는 비슷하나 이 조문을 그대로 暑

證에 속하게 하고 暑의 陰證으로 분류한 것이 

니, 원문을 개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앞에서 원문을 고친 학자들 

과 구별된다. 

張志願은 ‘體若播없’의 고열상태를 陽%인 

暑%가 인체의 陽氣를 손상하는 兩陽相轉의 

상태로 보았고, 또 衛氣가 不和하여 땀이 나는 

데, 다시 發퓨의 방법을 써서 營衛를 조화롭게 

하여야 그 邱氣를 풀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 

한 치료 변에서의 그의 견해는 傷寒論의 中風

表虛證에서 營衛不和로 땅이 나는 증상을 치 

료할 때, 發퓨시켜 營衛調和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같다. 

胡天雄은 ‘體若播없, ff出而散’은 暑證에서 

는 發ff法을 쓰지 않고 淸熱法을 쓴다는 『金

置要略」 의 견해와, t下文例로 보았을 때 發

퓨이라는 치료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暑%에 침입 당하였을 때에는 

‘體若播벚’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오려 하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땀이 나서 풀어지는 자연 

적인 생리기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는 暑證에서는 고열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體若播없, ff出而散’에 대한 

해석은 고열이 났을 때에 發ff法을 사용하는 

것과 고열이 나려고 할 때 자연적인 생리기전 

으로 땀이 나면서 고열의 상태가 풀어지는 즉 

暑證에 高熱이 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2. 『內經』 및 그 이후의 暑證

에 대한 연구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體若爛}젖, ff出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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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과 관련된 『內經」 주석가들의 논쟁은 그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暑%로 인하여도 ‘體若炳셋’과 같은 고열 

의 상태가 나느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치료에 있어서 發ff解表의 방법을 쓸 수 있느 

냐 하는 점이다. 

이 논쟁은 消壽 朱판漢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근거는 주로 r傷寒論」 r金置要略」 동 

후대 엄상서적이나 혹은 후대의 엄상적 경험 

이다. r內經」 에서는 暑%의 성질 및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간단한 치료의 원칙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r傷寒論』 이후 후대 

의학적 경험이 누적됩에 따라 暑證의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한 임상적 경험의 

누적은 r內經」 원문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잘못된 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촉발하였으며, 

이 논쟁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 

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r內經」 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조 

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r內經」 내의 유관조문과 비교 검토하여 그 

내용을 r內經」 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내용과 관련 

된 후대 의학자들의 견해로 다시 그 조문을 

재조명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內經』 에서의 暑證

r內經」 에서 r素問 · 生氣通天論」 이외의 

다른 곳에 기재된 펼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r꿇問 • 五常政大論」 에서는 “火댄이 太過

한 해에는 무더운 여름의 기운(찢暑)이 펼쳐지 

고, …, 그 변동에 있어서 불꽃의 작열하는 

기운이 함부로 어지럽게 하며, 그 공덕에 있어 

서는 따뭇하고 더운 기운이 울체되어 찌게 하 

며, 그 변화는 火熱의 기운이 세차게 모든 것 

을 끓어오르게 한다.”%)라고 하여 暑證에 찢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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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 閒rlff:의 특성 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31), 

『素問 · 離合員%論」 에서는 “무더우변(暑) 기 

운이 축축해진다.”32)라 하고, 『靈樞 • 歲露論

篇」 에서는 “暑%가 침입하면 피부가 완만해 

져 勝理가 열린다.”잃)라 하고, 또 『素問 • 熱

論」 에서는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邱

氣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 

는 안된다.”잉)라 하였으니, 暑證에는 땀이 많 

이 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擔

論」 에서는 “陽이 盛하면 外가 熱하고 陰이 

虛하면 內가 熱한데, 안과 밖이 모두 熱하면, 

숨이 가쁘면서 갈증이 나니, 그러므로 찬 물을 

마시고자 한다. 이는 모두 여름에 暑%에 손상 

된 것이다.”£)라 하여 暑證에 內外가 모두 열 

이 많고 煩操 口휩敗冷 瑞息 동의 증상이 나 

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r素問 • 刺志論」 에서 

는 “氣가 虛하면서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暑

%에 손상되어 생긴 것이다.”$)라 하고, 또 

『素問 · 六元正紀大論」 에서 “찢火가 몰려와 

서 기후가 몹시 더우면(大暑至), …, 백성들이 
기운이 적어지고, 피가 외부로 나와 돌아다니 

고, 精波이 減少하는 동의 병을 앓는다”37)라 

30) 上揚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 없6쪽. “**魔之
氣, ---, 씻暑施化, …, 其動찢杓홍搖, 其德I뭘暑 

聚짧,其變*烈佛購” 
31) 上鋼書, r黃帝內經%究大成」 中, 1250쪽. 
32) 上觸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379쪽. “暑則氣

j卓澤‘”
33) 河北醫學院 校釋, r靈樞經校釋」 下冊,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년. 424-425쪽. 
“슛聞四I뽑A風之中人也, 故有寒暑, 寒則皮!휩急 
而願理閒, 暑則皮}휩鍵而勝理開 ” 

34) 上觸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
ff皆出, 끼止”, 

35) 上揚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459쪽. “陽盛則
外熱, 陰虛則內熱, 外內皆熱, 則l해而잃, 故欲冷

敗也. 此皆得之夏傷於暑.”

36) 上觸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648쪽. “氣盛身
寒, 得之傷寒. 氣虛身熱, 得之傷暑.”

37) 上編書, 「黃帝內經素問校注」 ' 1025쪽. “찢火 
行, 大暑至, ---, 故民病少氣, …, 血益流注, 精

波乃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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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暑證에는 열이 많이 나서 氣와 진액 

의 손실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r內經」 에서의 暑證에 대한 기재는 

暑%가 찢熱 升散 開i1!I: 동의 성질이 있어, 밖으 

로 暑%에 침입을 받아 發熱의 증상이 나타나 

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陰被이나 氣를 많이 소 

모하여 氣虛 煩휩 야협息 律被減少 동의 증상이 

나타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대 

부분 r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퓨,煩則 

빼喝, 靜則多言’에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같으 

며, 다만 ‘多言’은 「生氣通天論」 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內經」 에서는 暑證 치료에 대하여 

중요한 원칙을 한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은 r素問 • 熱論」 에서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邱氣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땀이 혹 

시 많이 나더라도 절대로 수렴제로 止규하여 

서는 안된다고 한 점이다.39) 

이러한 r內經」 에서의 暑證 기재로 볼 때, 

暑證에 고열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여 지 

며, 發ff解表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內經』 이후의 暑證에 대한 연구 

(1) r傷寒論』 과 r金置要略』 의 暑證

r內經」 이후 중요한 暑證에 대한 논의는 

張件景의 『傷寒論」과 r金置要略」에 수록 

되어 있다. 

『傷寒論」 『金置要略」 에서는 太陽中熱 혹 

은 中8월의 표현으로 暑證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으로 요약 

38) 上觸書, r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
i千皆出, 껏I止”, 

39) 물론 이 문구에 대하여는 王泳과 같이 暑證을 
치료하려면 發ff方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上揚書, r黃帝內經
素問校注」 ' 423쪽. “暑當與퓨皆出, 꺼止”, 王
休 注 ‘然暑病者, 當與ff之令愈, 꺼反止之, 令
其甚也.’

될 수있다. 

첫째는 暑證이 表熱이 아닌 養熱과 많은 연 

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증상의 

설명에서 口喝, 口開 前板짧操 둥이 나오고, 

또한 치료방법으로 『金置要略」 에서 白虎)JU

A흉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 

두 暑證이 陽明養熱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41이 

두 번째는 身重 身熱흉重 WH옳 헐月陽冷水 

풍 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 

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시된 처방에 

上魚 짧을 !止法으로 다스리는 一物m짧陽41)이 

있다는 점이다.42) 

세 번째는 치료 면에서 暑證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만약 發퓨法을 쓴 

다면 惡寒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 

는데, 이는 %氣가 있는 위치가 表部가 아님을 

의미하고, 또한 한갓 發퓨하여 陽氣만 소모하 

면 병이 더욱 위중해짐을 표현한 것야다. 이를 

앞의 陽明畵熱과 관련시켜 보면 暑證의 病位

가 陽明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發규法을 쓰면 惡寒이 심해진다는 설명과 白

虎加A흉陽의 처방에서 볼 수 있듯이 暑證에 

氣가 虛하다는 점이 특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만약 溫鐵을 시술할 경우 助陽하여 火

熱이 안을 공격하여 발열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으니, 暑證에 熱이 많다는 특정을 나타낸 

4이 張件景 著, r注解陽寒論」 , 中國, 北京, 人民
衛生出版社, 1996년. 53쪽. “太陽中熱者, 喝是
也. 其Al千出惡寒, 身熱而휩也.” “太陽中喝者,
·, 口開, 前板臨操.” 윗 책, r金置要略」 , 
77쪽.“太陽中熱者, 喝, 是也 ---, 白虎加人흉淑 
主之”

41) 上觸書, r동양의학대사전」 ' 1862쪽. ”一物m
S홉樓 : .m;훤 14개“ 

42) 上觸書, r注解傷寒論」 ' 53쪽. “太陽中喝者,
身熱j쫓重, 而服微꿇, 此亦夏月陽冷水, 水行皮

中所致也.”, “太陽中喝者, 發熱惡寒, 身重而흉 
痛, …, ”, 윗 책, r金置要略」 '79쪽. “太陽中
喝, 身熱흉重, 而服微弱, 此以夏月優冷水, 水
行皮中所致也, 一物.m꿇揚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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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리고 여러 번 下法을 쓰면 漸1IE이 

심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暑證에 열로 인한 

진액 소모가 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傷뽕論」 

r金圖훨略」 에서는 暑證을 衛氣가 虛한 陽明

뽕熱 및 없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暑證에 

서 ‘體若@@벚’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법으로는 發‘규解表뼈j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r傷댔폐」 과 r金@몇몇略』 이 후의 

暑i품 연구 

쯤의 王~x和는 rll談」 에서 暑證의 版을 

l챈版이라 규정하고, ↑때h 驚棒 둥도 많이 나타 

난다고 하였는데얘), 暑證版을 虛版으로 본 것 

은 r內經」 에서 언급한 ‘氣虛身熱’, 「傷뽕 

論」 r金많찢略」 의 衛氣가 虛하다는 것과 서 

로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파 

끼l 鷹棒’ 동은 일종의 神志、 증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素問 • 生氣通天論」 에 

기재되어 있는 ‘多言’ 증상과 연결하여 살펴보 

면, 캠·證에 폐l志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米의 朱M;은 r南陽活人書」 에서 먼저 짧에 

손상된 상태에서 펑%에 적중되어 앓熱이 합 

쳐져서 핑溫病을 일으키는데, 이때에는 發ff法

을 쓸 수 없고 白虎JJn蒼끼t揚45)을 써야 한다고 

하여46), 暑와 떻의 관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43) 上휩뭘, ri파解傷寒論」 ' 53쪽. “若發lf則惡寒
:/d!, }JI!溫없때發熱甚, 數下之則@休甚.”

44) 짜쌓띔 等編, 「평門」 , r古今圖떨果成醫部全 
錄」 第六冊, 中뼈, 北京, A民衛生出版社, 278 
쪽. “服없身熱寫陽暑.自 lf↑正야驚像多” 

45) 上擺판, 「동양의학대사전」 ' 741쪽. “白虎加蒼
lit없 ; 知母 180g, 찢tt草 60g, 石賢 한 되, 

蒼〕t · 뺏米 각 90g.” 
46) 上짧판, r퍼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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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기 시작하였고 發규解表法을 반대하였 

다. 宋의 嚴m和는 暑證의 l派이 虛한 것은 

『內經」 에서 말한 ‘熱傷氣’하기 때문이고, 傷

윗과의 감별점은 暑證에 ‘背寒面젊’의 증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치료할 때에는 냉수를 마시 

거나 차고 습한 곳에 둡지 않으며, 溫養하는 

방법을 쓸 것을 주장하여47), 暑證에는 氣가 많 

이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金의 劉完素는 中暑에 表훌를 불문하고 통 

치방으로 白虎揚48)을 쓰며, 세분하면 여름철 

감기에 發熱 煩없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五

쯤散49) 桂잠김 露欲%), 黃連香뚫敢51), 雙解散52)

동을 쓸 수 있으며, 또한 훌熱이 심하여 服이 

滿하고 , I派이 沈하여 下法을 쓸 수 있는 경우 

는 大承氣楊53), 三-→承氣揚54)을 쓰며, 半表半

쪽. “其人陽子浪, 因而中합, 꿇熱相演, 則發월 

溫病, ---, 不可發lf, ff出必不能言, 耳醒不知痛
所在, 身춤面色變, 名日重u휩, 如此死者, 醫殺之
耳. 白虎:!Jn蒼가더易主之.” 

47) 上握書, r古今l댐뽑集成醫部全錄」 ' 279-280쪽 
“夫中暑所以版虛者, 깅짚熱傷氣마i不없).也 

是以첼홉傷心, 令A身熱짧痛, 狀類傷寒, 但背
寒ffii!.16, 此寫몇耳.--- 大짧中暑問亂, 낮1不可{맺 
與冷水, 及멍k冷앓地, 得冷則死.↑ft'짧溫陽, 
近凰見江빼之間, 中暑多有橋錫不省IA.事者, 醫
經rfr不載, ---, 此,,,暑而又傷風, 洛命名謂之暑

風. …, 宜以溫熟水化蘇合香j],灌之, ~其稍雙,
뼈以黃ill!香품옮〔, :!Jn훈活때服, 作效者多롯.” 

48) 上編書, r동양의학대사전」 ' 742쪽. ”白虎陽.知
母 180g, 石홉 500g, 찢tt草 60g, 뺏米 6홉.“ 

49) 上觸휩, r동양의학대사전」 , 1짧쪽. “五찜散 
.용휴(去皮) • 白끼t · 決휴 각 21.6g, 澤협 

37.2g, 桂技(去皮) 15g” 
5이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58쪽 “桂휴付露 

敗 : ff.휴 • 澤휩 각 30g, 白따 • 肉桂 • 짧흰 각 
15g, 펌石 120g.” 

51) 上握書, r동양의학대사전」 ' 2590쪽. “黃述香
뽑Mk : 香침휠 45g, 黃連 60g, 탤朴(去皮) 60g. 

어떤 책엔 扁豆가 더 들어가 있음” 
52) t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397쪽. “雙解散

; [益元散] • [防風通聖散] 각 210g. 매회 9g씩 
에 恩白 5 τr. 醒豆랬 50알, 生畵 3쪽을 가해 
水.핸服.” 

53)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承氣陽
; 大黃(酒洗) 12g, 原朴(찢, 去皮) 25g, 뺑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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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인 경우에는 小架胡揚55) 源隔散56) 天水散

(益元散) 동을 쓸 수 있다고 하여57), 기본적으 

로 暑證을 陽明熱證으로 인식하고 그 정도에 

따라 表훌를 겸해야 될 경우와 완전히 有形의 

熱證으로 전변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黃連香需敢을 사용한 것은 解表散寒 化

浪和中의 發ff治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金의 李東힐은 스숭 張爾古의 ‘靜而得之寫

中暑, 動而得之寫中熱’의 학설을 이어서 暑證

을 陰證과 陽證으로 구분하면서도, 陰證인 中

暑는 房室의 陰寒이 陽氣를 억울시켜 생긴 것 

이기 때문에 傷寒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므로 

中暑로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치료도 辛溫輕揚

之빼로 發散해야지 溫中藥인 大順散58)을 사용 

하면 안으로 煩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 

여59), 결국 中暑를 暑證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素問 • 刺志論」 에 “氣虛身熱, 得

之傷暑”라 한 것은 熱이 氣를 손상시킨 것이 

(찢) 0.5개, f슨뼈 0.3홉.” 
54)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987쪽. “츠一承氣 

漫 • 大黃·흔뼈·原朴·뺑實 각 15g, 납草 
떼g, 生養 3쪽.” 

55)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144쪽. “小業胡
楊 ; 뽕胡 25g, 黃휴 ·A흉·쨌tt草·生賣 각 

9g, 半夏 0.05되, 大짧 1.27”” 
56) t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얘3쪽. “源騙散

; 大黃·朴뻐·#草 각 6α용, 樞子仁·灌倚
葉 • 黃한 각 300g, 連觀 1250g.” 

57) 上觸書, r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六冊, 260 
쪽. “中暑之證, ---, 無問表훌, 通宜白虎. 夏月
感冒, 發熱煩잃, 五쥬散, 桂경rn露敢, 黃連香
蕭敢, 雙解散, 或養熱甚, 題滿而服沈可下者,
大承氣陽下之,或三一承氣陽,尤妙. 半表半賣
者, 小業胡째隔天水.” 

58) 上짧書, 「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順散 • 
tt草 l많g, 乾醫 • 香仁(去皮솟,妙) • 肉桂(去租
皮, 갖) 각 2kg.” 

59) 上揚書, r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六冊, 280 
쪽. “如避暑熱子深堂大度得之者, 名日中暑.
---, 짧房室之陰寒所遺, 使周身陽氣不得빼越, 
大順散主之. 若行人或農夫子日中勞投得之者,
名日中熱. ---, 乃寫天熱外陽師氣, 蒼기t白虎漫 
主之.·”, 彼避暑子深堂大慶, 得R흉흉惡寒等證 

며, 「擾論」 에 나오는 骨樓는 여름철에 源熱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고 모두 暑證으로 보았 

다.%) 그는 暑病의 원인을 散食失節이나 勞짧 
所傷으로 보고 그 치료는 「禮論」 에 제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陽明을 다스리는 것에 주 

안점을 두어 淸暑益氣陽61)을 창방하였다.62) 이 

러한 그의 견해는 결국 暑證을 氣虛와 떻熱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張燦古 李東t률이 제시한 暑證을 陰陽으로 

나누는 분류방식은 이후 暑證에 대한 일반적 

인 분류체계로 받아들여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r東醫寶鍵」 , 

『濟짧新編」 , r方藥合編」 둥에서도 공통적 

으로 채용되고 있다.없) 

54)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9IS1쪽. “三→承氣
楊 ; 大黃·한뼈·原朴. tR寶 각 15g, 감草 
30g, 生醫 3쪽.” 

55) 上觸書, r동양의학대사전」 ' 1144쪽 “4、뽕胡 
陽 ; 業胡 25g, 黃휴·人훌·찢#草·生醫 각 
9g, 半夏 0.05되, 大짧 l.27ij” 

56)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껴3쪽. “源隔散
; 大黃·朴뼈·#草 각 αXlg, 樞子仁·짧倚 
葉 • 黃휴 각 300g, 連體 12:뼈.” 

57) 上握書, r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六冊, 앙iO 
쪽. “中暑之證, …, 無問表覆, 通宜白虎. 夏月
感冒, 發熱煩陽, 五힘散, 桂족rn露ft!(, 黃連香
홉설ft!(, 雙解散. 或훌熱甚, R흉滿而ll!iU;t可下者, 

大承氣揚下之, 或三一承氣揚,尤妙. 半表半훌 

者, 小榮胡째隔天水.” 

58)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順散 ; 
tt草 1많g, 乾醫 • 첨仁(去皮갖,妙) • 肉桂(去뼈 
皮, 찢) 각 2kg.” 

59) 上根書, r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六冊, 280 
쪽. “如避暑熱子深堂大慶得之者, 名B中暑‘
---, 寫房室之陰寒所過, 使周身陽氣不得{때越, 
大||며散主之. 若行A或農夫子日中勞投得之者,
名티中熱. …, 乃짧天熱外陽niU氣, 蒼〕t白虎없 

主之.---, 彼避暑子深堂大廣, 得頭흉惡寒等證 
者,蓋傷寒之類耳, 不可以中暑名之, …, 若欲
治之, 則辛溫輕揚之햄l發散可也. 夫大II圖散一方,

蓋溫中藥也. …,若以此藥治靜而得之之證, 홈 
恐不能解表, 反增內煩훗.” 

60) 上揚書, r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六冊, 281-
282쪽. “ 「刺志論」 £ ‘氣虛身熱, 得之陽暑’,
熱陽氣故也. 「樓論」 굽: ‘有所勞짧, 逢大熱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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帳介쩔은 이러한 분류방식을 한충 발전시켜 

陰證에 生冷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증상까 

지 포함시키고,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煩則

댐喝, 靜則多言‘을 暑의 陽證인 中喝로 ‘體若播

많, ff出而散’을 陰證인 中暑로 해석하였다. 이 

러한 견해는 r內經」 의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體若播없, 퓨出而散’을 寒과 연결시킨 것 

으로, 실제로는 f용壽 朱ft漢 吳昆 동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r傷寒論」 r金置要略」 이후 暑證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暑證에 대 

한 病位는 陽明으로 보고 있고, 중상으로는 고 

열이 나며, 없을 잘 끼며, 服은 洪大하거나 虛

한 llli象이 나타나며, 또한 氣虛의 상태가 잘 

유발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神志증상에 

대한 표현도 일부 나타난다, 發퓨解表빽의 사 

용에 대하여는 劉完素가 여름철 감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李東펄 張介質

둥은 中暑 즉 陰暑인 경우에는 傷寒과 같이 

辛溫解表챔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李東힐은 暑證을 기본적으로 氣虛와 源熱로 

보아 淸暑益氣陽을 창방하였다. 

(3) 溫病學에서의 暑證 연구 

r內經」 이후 暑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졌지만, 본격적인 暑證에 대한 연구는 溫

病學에서 이루어졌다. 

溫病學에서는 휩-證을 건조하면서 더운 暑熱

病%와 않氣가 많이 낀 暑源病%에 의하여 발 

생한다고 보고, 특히 暑溫本證은 暑熱에 의하 

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暑%는 마치 불덩이와 같아서 열이 매우 심 

하게 나는데, 寒과 같이 열로 변화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陽明熱證의 4대 특 

정인 大熱 大젊 大ff 服洪大 풍의 증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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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점은 r濟짧新編」 과 r方藥

合編」 둥에서는 中暑, 中喝 둥으로 올바르게 
시정되어 었다. 

나고, 또한 극성한 熱%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에 陰波 뿐만 아니라 氣도 소모시킨다.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보통 浪%를 

수반하여 暑浪을 형성하기 쉬우며, 또한 暑浪을 

받은 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에어콘을 

많이 씌면 寒에 억압되기 쉬운 특정이 있다.여) 

발병 유형은 暑熱病%로만 발병하는 暑溫本

證과 짧이 낀 暑源病%로 발병하는 暑溫暴證,

그리고 暑願 暑·風 풍 유사한 병증을 포괄하는 

類證의 유형이 었다. 이중에서 r素問 • 生氣通

天論」 의 ‘因於暑’ 조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暑%의 전형적인 특정을 반영하는 暑溫本證과 

發ff齊0의 투여 및 고열이 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暑溫暴證의 일부분이다. 

暑溫本證은 表證없이 바로 陽明氣分證으로 

부터 시작되며, 대략 급속히 진액을 소모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진액과 氣를 소모하는 경 

우, 그리고 正氣가 아주 없어지려는 경우의 3 

경우가 있다. 

氣分證에서 급속히 진액을 소모하는 경우에 

는 전형적인 陽明熱證인 大퓨 大熱 大喝 퉁이 

나타나고 둥골이 오싹해지며 맥은 洪大하면서 

효版이 나타나고 치료는 주로 白虎加A흉陽을 

사용한다. 접진적으로 진액과 氣를 소모하는 

경우에는 발열도 심하지 않고 什出도 大ff이 

아니며, 服象은 虛數하고, 치료는 王굶英의 淸

暑益氣揚ffi)으로 한다. 만약 체온이 급속히 떨 

어지면서 땀이 나면 白虎加人夢揚證에서 악화 

된 正氣欲脫의 상태이며, 生服散66)을 쓴다.아) 

暑溫暴證에는 暑떻이 中魚에 막혀 있는 경 

우, 三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暑앓이 

64) 李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r임상온병학특강」 ’ 
한국, 서울, 대성의학사, 2001년. 52- 54쪽. 

65)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2264쪽. “淸暑益
氣1易 ; 西洋흉·石햄·쫓門쪽·黃찮·竹꽃· 
f혐便 • 知母 • 감草 • 硬米 • 西J.11짧衣” 

66) 上觸書, r동양의학대사전」 , 1여8쪽. “生服散
; 人흉 15g, 奏門쪽 • 五味子 각 9g” 

67) 上揚書, r엄상온병학특강」 '379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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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를 손상한 경우, 그리고 내부에 暑떻이 울체 

하고 곁에 寒앓이 울폐되어 있는 경우 퉁이 

있다. 暑웹이 중초에 막힌 경우는 白虎加蒼끼t 

揚을 쓰고, 源、이 츠魚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三石揚68)을 쓰며, 暑짧이 氣를 손상한 

경우에는 李東펄의 淸暑益氣揚을 쓰며, 暑源이 

내부에 울체되고 곁에 寒이 울폐한 경우에는 

新加香짧歐69)을 쓴다. 이중에서 白虎加蒼끼t揚, 

三石揚은 치료제로 석고가 주요 약물이므로 

발열이 매우 심한 상태를 치료함을 알 수 있 

으나, 李東뀔의 淸暑益氣揚과 新加香罷敢은 석 

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열이 심하지 않은 증 

상을 치료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暑證에 고 

열이 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 

은 胡天雄이 ‘體若播밟, ff出而散’을 暑證에 고 

열이 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본 것 

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暑證에는 마땅히 고 

열이 나야 하지만 ‘暑없이 氣를 손상한 경우’ 

나 ‘暑隱이 내부에 울체되고 寒이 곁에서 울폐 

한 경우’에는 고열이 나지 않는데, 이는 隱의 

성질이 속의 열이 겉으로 시원하게 발산되지 

못하게 하는 身熱不陽의 상태를 유발하므로깨) 

자체적으로 고열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暑않홍暴證에 

서 白虎加蒼끼t揚證과 三石揚證은 열이 심하면 

서 짧이 약간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淸暑益

氣楊證과 新]Q香뚫散揚證은 없이 앞보다는 더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다. 

李東헐의 淸暑-益氣揚은 평소에 氣가 虛한 

데다가, 暑떻을 感受하여 氣가 더욱 상해, 牌

가 運化하지 못하여 身熱頭痛, 口喝딩 ff, 四뾰 

困짧, 不思敢食, 뼈滿身重, 大便揮뺀, 小便短i!J;,

68)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975쪽. ”三石陽 ; 
消石·寒水石·否仁·金銀花 각 9g, 生E홉 
15g, 金싼(¥1매) 1술잔, 通草 • 妙竹젊 각 6g.” 

69)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311쪽. “新加香
홉촬용k ; 香露·原朴·連觀 각 6g, 金銀花·蘇
扁豆花 각 9g.” 

70) 上揚書, r엄상온병학특강」 . 57쪽. 

폼홈職, ll虛한 경우를 치료한다_71) 이는 益氣

固表하면서 淸暑化웹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暑證에 땀이 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다. 

新加香需敢은 寒%가 表에 있어 惡寒 發熱

無ff 혹은 少ff, 頭痛 퉁과 같은 表證이 있으 

면서, 暑떻이 속에 있어 熱로 진액이 소모되어 

갈증이나 心煩, 小便短j암 퉁이 있고, 또한 隱으 

로 인한 뼈問이나 院願部 %휠滿 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주로 解表를 위주로 하면 

서 淸暑化떻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香罷는 辛溫웹l에 해당하지만 麻黃처럽 發ff力

이 강하지 않고 방향성이며 化隱하는 작용도 

겸한다. 暑熱을 식히는 약으로는 석고가 중요 

하나 이 유형은 暑熱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므 

로 金銀花 신선한 扁豆花 그리고 i횡觀로 가볍 

게 $熱을 몰아내서 暑熱을 식힌다.w 그러나, 

이 경우에는 寒%가 表에 있어 勝理를 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규出’의 뾰狀이 나타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러므로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體若煩없, j千出而散’과 부합하는 경우는 李東

헐의 淸暑益氣楊證뿐이라고 할 수 있다, 

暑證에서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원문과 관 

련하여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氣分證

에서 營分證으로 傳入된 경우이다. 營分證에서 

暑熱이 營陰을 손상하면 心煩 不眼 讀語 둥의 

증상이 나타나고 淸營楊73)으로 치료하며, 暑熱

이 心包를 막는 경우에는 꺼熱夜甚, 時時讀語

풍 神志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安宮牛黃九74),

짧雪月75) 至寶ft76) 둥으로 치료한다.η) 이러한 

71) 上編書, 「동양의학대사전」 . 2264쪽 
72) 上觸書, r임상온병학특강」 . 390-397쪽. 
73) 上觸書, r동양의학대사전」 , 2강3쪽. “淸營楊

; 庫角 9g, 生地黃 15g, 玄흉 • 奏門~- 金銀花
각 9g, ft參 • 連뺑 각 6g, 黃連 4.5g, 竹棄心
3g.” 

74) 上揚書, r동양의학대사전」 . 1414쪽. “安宮牛
黃11 : 牛黃·뽕金·庫角 ·黃連·朱妙·樞
子·雄黃·黃휴 각 30g, 珍珠 15g, 水片·뽑 
香 각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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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分證의 특정은 일반적으로 뼈l志의 이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피부 온도가 높으면서 

약간 건조한 얀l熱感이 밤에 심하고 낮에는 발 

열이 높지 않으며, 진액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 

문에 땅이 오히려 줄어들며, 열이 營分의 陰波

을 증발하여 갈증도 오히려 줄어든다뻐 이러 

한 營分證의 특정은 『素問 • 生氣通天論」 에 

나오는 ‘靜則多言’의 문구와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즉 靜을 暑

%가 쩔分證으로 들어와서 낮에 열이 약간 떨 

어지고 갈증이 줄어들며 땀이 줄어둔 상태로 

보고, 多닫을 꽤l志、의 이상으로 보면 ‘靜則多듬’ 

을 활熱이 營分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 문 

구로볼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溫病學에서 

의 챔-證은 뜨거운 불덩이가 몽 속에 바로 들 

어온 것으로 보아 衛分 表證을 거치지 않고 

바로 陽明氣分證으로 발병하여 고열이 ‘ 나며, 

營分證으로 들어오면 발열의 양상이 낮에는 

경미하고 밤에는 심한 杓熱夜甚의 상태로 바 

뀌고 땅도 줄어들고 갈증도 줄어들며 주로 神

志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첼證에서 고열이 나 

지 않는 경우는 暑뻐에 끊이 낀 李東펄의 iili' 
품益氣1장證과 '1frJJn香;랩欲證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땀이 많이 나는 료狀은 李束桓의 Y하휩-益氣 

1易證에만 나타날 수 있다. 

|||. 考 察

r素問 • 生氣通天論」 에 나오는 ‘因於暑,

퓨, rn則U해~. 靜則多言, 體若爛벚, ff出而散’의 

75) h揚뽑, r동양의학대사전」 ,1900쪽. “짧雪H ; 
黃~ !XXlg, 石촬 • 寒水石 • 磁石 1.5kg, 庫角
댐 • 뿜쑤角層 , 좁木香 • 沈香 각 150g, 玄흉 
g뼈, 커 風 1되, 찢tt草 껑Og, 丁香 120g, 鷹
香~末 15g, 水~朱갱; 90g.” 

76) 上樞휩, r동양의학대사전」 ' 2151쪽. “至寶fj

184 

조문에 대하여, 消壽 朱f판樓 吳昆 張f허 둥은 

‘體若播벚, ff出而散’의 상황이 暑%와 맞지 않 

고 寒邱와 맞는다고 하여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발열은 陽氣가 寒에 

억압당하여 울체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러한 때 

에 發ff解表를 시켜주변 열이 풀어진다고 하는 

『傷寒論」 『金置要略」 의 학설 및 후대의 입 

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문 

개정은 陽氣가 울체되어 발열이 난다고 하는 

타당한 病機的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고쳐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79)과 원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석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점 

으로 인하여 후대의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發熱은 朱月樓가 표현하였듯이 傷寒에서 寒

%에 陽氣가 억울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暑

證에서 볼덩이로 비유될 수 있는 暑%가 表를 

거치지 않고 바로 陽明氣分證에 들어와 化熱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열을 일으키므로 

暑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傷寒과 暑證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차이점이라면 陽寒에서는 陽

氣가 寒%에 억울되어 化熱하는 시간이 필요 

하고, 暑證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선속하게 

고열이 발생하여 시간상 구별이 있다. 그리고 

暑熱인 경우에는 대개 맘熱로 표현되는데, 밤 

熱은 氣分證에서만 나타나는, 인체의 正氣가 

충만하고 %氣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여 고열 

이 나면서, 正氣가 왕성하다는 지표로 땀이 나 

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열만 

높이 올라가는 고열하고는 구별이 된다, 

暑證에 發ff解表法의 사용이 타당한가 하는 

76) t揚폼, r동양의학대사전」 ' 2151쪽. “至寶月
:~角·朱妙·雄黃. J'f1:l읍·짧빼 각 30g, 覆
香·永片 각 0.3g, 金짧·銀縮 각 50片, 牛黃
15g, 安息香 45g.” 

77) 上揚書, r임상온병학특강」 '382쪽. 
78) 上揚書, r임상온병학특강」 '97-9쪽. 
79) 원문을 고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은 r甲ζ」 r靈樞」 r太素」 둥 다른 주요 판 

본에 이와 같이 개정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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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暑證에 고열이 나는가 여부보다 실제적인 

원문개정의 원인이 되었다. 『金置要略」 에서 

暑證을 陽明病으로 인식하여 白虎加A參場의 

처방을 제시하였고, 또한 陽氣가 虛한 상태로 

보아 發규法의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暑證에 發퓨解表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太平惠民和齊8局方」 과 r南

陽活A書」 에 發ff解表鋼인 香薰를 이용한 香

蕭軟 黃連香蕭餘 퉁이 동장하고 나서 香蕭를 

이용한 暑證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陽明熱證 치료제인 白虎加人

흉揚證과 구별되는 暑證의 새로운 개염이 필요 

하게 되었다. 燦古와 東桓 그리고 景룸의 陽暑

陰暑 분류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 

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더욱이 景톰은 

이를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원문 해석에 인용 

하여 원문을 개정하지 않고도 ‘體若播벚, ff出

而散’을 陰暑라 하여 寒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 

다. 첫 번째는 ‘퓨出’이라는 두 글자를 치료법 

으로 이해함으로써 上下文例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두 번째는 ‘體若播없’이라는 표현이 陰暑의 발 

열에 합당한 표현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體若播없’은 正氣와 %氣의 다툼이 매우 심한 

상태로 고열이나 밤熱로 표시될 수 있는데, 대 

개 초기에 傷寒에서는 惡寒이 주 중상이 되고, 

溫病에서는 發熱이 주 증상이 되므로8ll, 溫病

의 發熱이 傷寒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體若煩없, ff出而散’이라는 고열 혹은 

밤熱의 상태는 ‘寒’보다 ‘暑’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體若煩벚, ff出而散’을 증상셜 

명으로 본 胡天雄의 주석은 비교적 t下文例

에 잘 어울리며, 고열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暑%에 떻이 낀 李東펄의 淸暑益

81) 上揚書, r임상온병학특강」 , 3쪽 

氣揚證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석 

은 暑證에 대하여 분류하고 설명하지 않아, 暑

證에는 모두 고열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 

어 있어, 暑證에 고열이 나는 실제 상황과 부 

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胡天雄의 주에서 ‘體若煩없, ff出

而散’을 고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본 점만 취 

하고, 이를 暑證에 없이 껴서 身熱不陽하여 고 

열이 나지 않으며, 또한 表虛하여 땀이 많이 

나서 氣虛한 것을 治橫하는 李東펄의 淸暑益

氣楊證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면 잘 부합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열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胡天雄은 ‘ff出’이라고 보았고, 

溫病學에서는 뿜의 성질이 身熱不陽한 것으로 

본 것인데, ‘퓨出’은 그 자체적으로 熱%를 푸 

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李東헐의 淸

暑益氣揚證에서도 고열이 나지 않게 하는 데 

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r素問 • 生氣通天論」 의 ‘困於暑’

조문의 다른 문구를 보면 ‘퓨’은 마땅히 暑證

에는 땅이 많이 난다는 표현이고, 煩과 댐喝는 

內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陽明氣分證으로 

볼 수 있고, ‘靜’은 氣分證에서 %가 營分으로 

전입되어 낮에 발열이 감소하고, 口휩이 심하 

지 않고, 또 땀도 줄어드는 변화를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多言’은 營分證의 神

志 tiE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論

暑證에 ‘體若播밟’과 같은 고열 상태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發퓨解表法을 적용할 수 있 

을까에 대하여, 溫病學에서의 暑證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하여 본 결과, 暑證은 陽明氣分證

이 주요 증상이 되어 빠熱이라는 형태로 고열 

이 나며, ‘暑휩이 끼고 寒이 外部에서 억울시킨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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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解表를 위주로 하면서 淸暑化앓하는 

新씨l香蕭欲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조문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시 해석해보면 ‘體若爛벚, 퓨出而散’을 暑

행證에 高熱이 나지 않는 ‘暑源이 氣를 손상한 

경우’인 李東헐의 淸暑益氣楊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體若播없, ff出而散’을 굳이 

‘因於뽕’의 조문으로 옮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煩則댐喝’는 暑溫의 氣分證에 대한 

셜명으로 ‘靜則多言’은 暑溫의 營分證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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